
강 신화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 개별자와 보편자2 ,

교시(1 )

과학적 사유의 부분적 실증성과 이를 벗어난 놀이의 영역■

학습목표※

과학적 사유의 부분적 실증성을 벗어나 놀이의 영역을 추구한다.

철학적 사유의 실증적 엄격함▲

과학적 사유는 냉정하다 하지만 과학적 사유에 대한 철학의 반성적인 비판을 보면 철학적. ,

사유는 과학적 사유보다 더욱 냉정하다 이 우주가 어떻게 왜 생겨났는지 알 수 없다고 해.

서 곧바로 창조주인 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창조주인 신이라는 개. ‘ ’

념에는 인간이 일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것을 끌어들.

였을 때 그래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 진정 책임질 수 없을 때 그것을 믿거나 전제하는 인, ,

간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철학은 대단히 냉엄하다 달리 말하. .

면 철학은 실증적인 엄격함을 바탕으로 사유를 펼쳐 나간다, .

과학에서의 실증성▲

과학은 인간 특히 인간의 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제거해 버린다 사유를 해 나가, , .

는 출발에서부터 인간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과학에서 추구하는 법칙적인 진리가 실증성,

을 구비한다고는 하지만 부분적인 실증성에 불과하고 외적인 실증성에 불과하다 인간의, .

뇌도 알 수 없는데 이 알 수 없는 뇌가 인식하고 연구한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수,

있는 것인가라는 회의가 든다 뇌의 내부와 뇌의 외부가 통일되는 지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.

인 것이다.

과학 철학적 사유▲

철학에서 말하는 실증성은 인간 외적인 영역과 인간 내적인 영역이 뫼비우스 띠처럼 소통하

는 실증성이다 시간의 역사 의 저자로 유명한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물리. 『 』

적인 시간과 인간 의식에 의거한 시간을 하나로 통일시켜 설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고

할 때 그는 진정한 철학적 실증성에 의거해서 사유를 펼치고 있기에 찬사를 받아 마땅하,

다.

놀이의 영역▲

그저 실증주의적인 냉엄함만을 추구하면 과연 인간의 삶이 제대로 향유할만 하겠는가 상상?

에 의거해서 신기하고 기적적인 인물들을 만들고 그들이 엮어내는 기기묘묘한 사건들을 만

들고 이성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즐길 줄 아는 것이 인간 아닌가 중요?

한 것은 상상한 것에 의해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주술적인.

목적으로 길흉화복과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서 수동적으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상상적인

존재를 만들다보니 억압을 받기 일쑤였으나 이제는 전혀 다르다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, .

서 상상적인 존재를 만드는 것이다 억압을 받더라도 짐짓 재미삼아 억압을 받는 것이지 진.



짜 억압받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억압에서 풀려나와야만 진짜 재미있게 놀이판을 벌일 수.

있다 니체가 오로지 인정할 수 있는 신은 춤추는 신뿐 이라고 한 것은 억압을 벗어난 상. “ ”

태에서 초자연적인 신들과 함께 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신은 감시를 동반하.

며 감시는 상과 벌을 위한 것이며 이것이 억압이다 신이 인간을 억압한다는 것이 옳은 일, .

일까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.

놀이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술▲

철학만으로는 놀이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술이다 철학은 각종. .

두려움의 억압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풀어내는 일을 하고 예술은 해방된 인간이 미련 없이

놀이할 수 있도록 한다 철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술은 그 벗어난 상태를 책임. ,

지고서 만끽하게 한다 신화도 과학도 인간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그. .

러기 위해서는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철학의 비판적인 망치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신이 주.

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자 근대의 모더니즘 혁명을 일으켰다 신본주의가 끝나고 인본.

주의가 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돈과 권력이 주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포스트. ‘

모더니즘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두려움은 항상 수동적인 매력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’ .

아닐까.

참고사항※

철학자들의 시간 개념

베르그송이 말하는 지속 의 시간 순수한 시간 을 또한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설은(duration) ( )

라고 말하며 있는데 생생한 현재임로서의 시간을“Lebendige Gegenwart(Lived present)"

이야기했다 베르그송이 이야기하는 지속이건 후설이 이야기하는 생생한 현재이건 둘 다. ,

의식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시간의 개념이며 물리적 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베르그송은, .

물리적 시간은 양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진정한 시간이 아니라고 보았다.

참고사항※

프랑스의 철학자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 오생근 나남출판, , 2003『 』〔 〕



강 신화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 개별자와 보편자2 ,

교시(2 )

언어를 통한 사유와 고유명사의 시간■

학습목표※

고유명사와 시간의 관계를 이해한다

언어를 통한 사유▲

우리는 생각을 할 때 항상 언어적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어적. ,

인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을 생각이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정확한 사유는 항상 언어를 통.

해서만 이루어진다 선술어적 사유 혹은 침묵의 코기토 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. ‘ ’ ‘ ’ .

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차라리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동작 혹은.

행동이라고 해야 한다 언어를 통한 사유는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사물들에 대해 어떤 특정.

한 방식으로 대하게 한다.

고유명사로만 이뤄진 언어체계▲

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존 로크 는 어느 날 사람들 개개인뿐만(John Locke, 1632-1704)

아니라 모든 개개의 사물이 예컨대 바위 하나 잎사귀 한 잎 구름 한 점까지도 각자의 고, , ,

유한 이름이 있는 종류의 언어 체계를 상상한 적이 있다 보통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들로 빼.

곡이 채워진 언어 체계를 상상해 본 것이다 일일이 모든 사물들에 고유명사를 붙여 말하는.

언어 체계는 철저히 개별적인 것들 하나하나의 고유한 특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보,

통명사로 대충 분류해 뭉뚱그려 부르는 것은 개별적인 것들 하나하나의 특징을 중요하게 여

기지 않는 것이다.

기억의 왕 푸네스▲

아르헨티나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소설 기억의 왕 푸네스 에서는 로크의 상『 』

상과 유사한 지점이 발견된다 기억의 왕 푸네스는 완벽한 기억력의 소유자였으며 그는 각.

각의 개별적인 것을 매번 대할 때마다 다른 이름을 붙이고자 했다 존 로크가 붙이고자 한.

이름들은 보통명사보다 더 짧은 시간을 거머쥔다 그런데 기억의 왕 푸네스가 붙인 이름은.

더욱 더 짧은 시간을 거머쥔다 만약 시간을 더욱 더 잘게 쪼개어 그때마다 하나하나의 이.

름을 붙여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?

파르메니데스▲

파르메니데스 기원전 세기 초 는(Parmenides, 5 ) 존재하는 것은 일자 오로지 하나 뿐( ),一者 이

라고 했다 파르메니데스에게 필요한 고유명사는 오로지 하나 일자 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. , .

일자라는 이름은 도대체 그 어떤 이름보다 더 긴 시간 이른 바 영원을 거머쥘 것이다 따, .

라서 파르메니데스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정지된 상태가 영원히 있을 뿐이다 그 속에서 구.

분되는 것도 변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없다 구분되면 구분되는 그것들에 다른 이름을, , .

붙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변한다면 변하기 전의 것과 변하고 난 뒤의 것 각각에 다른 이름,



을 붙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운동한다면 운동하기 전의 것과 운동하고 난 뒤의 것에 다른,

이름을 붙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스에게 있어서 모든 이란 말조차 성. ‘ ’

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.



강 신화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 개별자와 보편자2 ,

교시(3 )

개별자와 보편자■

학습목표※

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 그리고 플라톤을 통해 개별자와 보편자를 이해한다

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▲

헤라클레이토스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, .

은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이성 인 것이다 같은 강물에 두 번. (logos) . “

들어갈 수 없는 것 이다 헤라클레이토스의 경우 극미하게 짧은 순간마다 다른 이름을 붙” . ,

여야 하고 무한히 많은 개수의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붙인 이름조차 매순간

변해버리고 말 것이다 이름도 매 순간 변해버리고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순간조차 곧바로.

다른 것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이다.

개별자의 조건▲

개별자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한 순간만큼은 동일한 어떤 것으로서 존재해야 한다.

초라도 바로 그것으로 있다가 없어져야 개별자 운운 할 수가 있다 개별자는 언어0.000001 .

로 지칭할 때 이것 이라고 지칭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 이라고 지칭된다는 것은 특정한, ‘ ’ . ‘ ’

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특정한 길이의 시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,

뜻한다 즉 개별자는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. .

개별적인 것의 성립 불가▲

파르메니데스의 일자는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특정한 길이의 시간을 차지하지 않

는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아닌 것이 없어 공간을 지정할 수가 없고 영원밖에 없기. ,

때문에 일정한 길이의 시간이란 게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.

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존재는 초에 무한히 가까운 극미한 순간0 , 0 mm 3에 한없이 가

까운 극미한 체적의 장소만을 가지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과 시간의 길이를 점유하는 것이

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에게서 개별적인 것이 성립할 수 없다. .

형이상학적 사유▲

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 모두에게 개별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실.

을 둘러보면 개별자들은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파르메니데스도 그렇고 헤라클레이토스도.

그렇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너무 과도하게 사유를 몰고 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의 세상을

완전히 뒤틀어 놓은 셈이다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적 사유는 어느 순간 신화. ( )的

적 사고로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이 생기게 되는데 철학에서는 이를 형이상학(metaphysica)

이라 한다 즉 형이상학은 인간이 살고 있는 감각적인 세계인 자연학 를 넘어서. (physica)

는 학문인 것이다(meta) .



싸움을 통한 변화와 운동▲

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 사이에 플라톤이 있다 플라톤은 존재하는 것들 중에 자기. ‘

속에 자기가 아닌 것이 없는 것 과 자기 속에 자기가 아닌 것이 있는 것 을 구분했다 비근’ ‘ ’ .

한 예로 기하학에서 원 완전한 도형 은 전자에 속하고 삼각형이나 사각형은 후자에 속한다( ) .

원은 빙 둘러 똑같은 비율의 곡선이 있을 뿐인데 사각형에는 변과 모서리라고 하는 전혀,

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속에 자기가 아닌 것이 없는 것 은 자신 속에서 싸울 필요. ‘ ’

가 없다 자기 속에 자기가 아닌 것이 있는 것 은 자신 속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싸움을 하. ‘ ’ .

다보면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변화하고 운동하는 것은 모두 다 자신 속에서 싸움을 하.

기 때문이다.

변화할 수 없는 개념,▲

자신 속에서 싸움을 일으켜 매 순간 다른 것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.

로 개념들이다 예컨대 돌 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 보자 이것이 자신 속에서 싸움을 일으. ‘ ’ .

켜 매 순간 다른 뜻으로 변해버린다면 돌은 무겁다 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다 헤라클, “ .” .

레이토스와 같이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해버리면 돌 이라는 개념도 무시로 변할 것이고 그렇‘ ’

게 되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플라톤은 주로 보통명사로 지칭되는.

온갖 개념들은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변하지 않는 개념들이 그냥 변하지 않는다.

고 말하면 무책임한 게 된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 개념들은 본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.

하는 이데아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.

개별자와 보편자의 차이▲

플라톤에 의하면 돌이라는 언어 돌이라는 개념 돌의 이데아가 존재한다 천상계에 존재하, , .

는 돌의 이데아는 돌이라는 개념의 존재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인간이 고유명사를 붙.

일 수 있으며 볼 수 있고 여기 지금 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개별자라고 할, ‘ , (hic et nunc)’

수 있다 반면 보편자들은 일반명사 혹은 보통명사로 지칭되는 개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.

다 따라서 그. 구성원소가 하나 있는 것은 개별자 여러개 있는 것은 보편자, 라고 할 수 있다.


